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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career characteristics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and
investigated the interactive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 betwee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Data were
drawn from 2 waves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e analytic sample included 158 retired
men and 145 retired women in the second wave and all of whom had worked at the first wa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conditions significantly affected retirees’ life satisfaction. Also, family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 spouse’s work status and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such as marriage and
employment, influenced retirees’ life satisfaction. Financi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living elsewhe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retiree’s life satisfact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was only found in effects of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with a spouse vs. multiple generations living together)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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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터와가정이뚜렷하게구분되지않고가정내에서생산

적인 노동이 이루어졌던 농업경제체제와는 달리, 산업경제

체제에서는일터와가정이분리되면서은퇴가은퇴이전삶

과이후의삶을분명하게구분해주는생활사건이된다. 특히

직업을갖는것이보편화되고, 평균수명이연장된현대한국

사회에서 은퇴 경험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에게는 보

편적인생활사건이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노년기삶의질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은퇴와 노년기 삶을 연결한 연구들(강

인, 2007; 강지숙, 2008; 김애순, 윤진, 1995; 성미애, 1999;

성미애, 옥선화, 2004; 신화용, 조병은, 2001; 신효식, 이선

정, 2007; 이가옥, 이지영, 2005; 지연경, 조병은, 1991; 허정

무, 1994; 홍성희, 곽인숙, 2007)이많이발간되고있다.

이러한은퇴에대해서는대립되는두가지관점이있는데,

한 가지 관점은 은퇴를 하나의 위기 사건으로 보는 입장

(Burgess, 1960; Miller, 1965; Phillipson, 1993 )이다. 즉은

퇴를지위의상실, 자아정체감의상실, 비생산적인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삶의 후반기에 겪게 되

는 큰 위기로 본다. 이에 비해 은퇴를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Atchley, 1971; George &

Maddox, 1977; Kelly, 1996; Palmore, Fillenbaum, &

George, 1984). 은퇴를갑작스럽게직면하게되는위기사건

이아니라이전부터예견할수있는단계로본다. 또한, 일이

인생의전부가아니라어느한단계의잠정적인과업이기때

문에은퇴가생각만큼큰위기는아니라는견해를취한다.

이러한두가지상반된관점을한국상황에적용하면, 한국

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은퇴연령, 은퇴에대한준비부족,

비자발적은퇴, 사회보장제도의미비등으로인해은퇴는스

트레스를주는사건으로인식될여지가크며은퇴후의적응

도힘들것임을예측해볼수있다. 그와동시에, 한국의경우

직업세계에서의성취가강조되며, 과도하게경쟁을부추기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은퇴를통해직업생활에서벗어나는것

을성취지향적인삶에쉼표를찍고자신을위한새로운제2의

인생을시작할수있는기회로생각할수도있을것이다.

이처럼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퇴의 의미를 은퇴 이

전과 이후를 연결해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국민노후패널조사자료를이용해은퇴자의생애과

정을은퇴전과은퇴후라는2단계로구분해서, 은퇴이전과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살펴보고, 이전의 생활만족도가지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은퇴를 기점으로 정적으로든 부적으로

든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삶에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두

가지주된생활영역, 즉직업영역과가족영역이직접적인영

향을 주므로, 은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개인,

가족, 은퇴전직업특성으로구분하여은퇴전생활만족도와

함께은퇴후생활만족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

자 한다. 이처럼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부분적 종단 연구

는 실제적으로 은퇴라는 전이 경험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

에어떤영향을미치는생활사건인지파악하는데에기여할

것이다.

한편, 남녀 모두 은퇴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근로환경이나 고용안정성, 고임금으로 특징

지어지는1차노동시장에서은퇴할경우가높은남성의경우

와, 열악한근로환경속에서사양산업에종사하면서고용불

안정과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2차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가 높은 여성의 경우는 구분을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노동시장의분절로인해은퇴과정과은퇴이후의삶에서

도불평등한결과를경험하게된다는은퇴의계층화(최문정,

2005; Hardy, 1985) 개념에따르면, 젠더차이가은퇴의계

층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김지경,

2005; 권승, 황규선, 2004). 특히우리나라처럼가정생활이

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남성의 은퇴와 여성의 은퇴

를보는시각이다를수있으며, 은퇴자스스로도자신의젠

더에따라은퇴를인식하는것에서차이를보일수있다. 더

욱이현여성은퇴자의경우가부장적가치관의잔존으로여

성의취업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나름대로상황을

개척하면서 직업 영역을 구축해 온 세대로서(성미애, 옥선

화, 2004), 일지향적인성향을가장의책임을다하는미덕으

로인정받던남성과는상이한사회적기대와규범속에서직

업지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은퇴 이전과 이후의 생활만족

도에 젠더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 전 생활만족도 및 은퇴

후생활만족도에서젠더차이가있는지살펴보며, 젠더차이

가있는경우구체적으로어떤측면에서차이를보이는지젠

더별상호작용효과를통해서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을위한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은퇴 전·후 남녀의 생활만족도(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 건강) 수준은 어떠하며, 젠더 차이가 존

재하는가?

<연구문제2>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은퇴 전 생활만

족도및개인, 가족, 은퇴전직업특성변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면서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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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퇴라는생활사건이은퇴자에게어떤경험이되는지은

퇴 전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미치는변수를젠더별상호작용효과를통해살펴보

면서젠더별은퇴후생활만족도를설명하는변수의차이도

규명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 은퇴자 및 은퇴자 관련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구성할때구체적인정보를제공할것이며,

은퇴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해낼때기초자료가될것

이다.

Ⅱ. 선행연구고찰

1. 은퇴

은퇴란 일정 연령 이상의 자가 자신의 주된 직업에서 퇴

직한 상태에 있으며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구직활동도

하고있지않은상태(장지연, 2003)로, 지금까지유지해온삶

과는 다른 삶으로의 전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퇴는단순히직업을상실하는것이상의의미, 즉자신의사

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의 범위가

크게변화함을의미한다(허정무, 1994).

이러한 은퇴의 개념은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정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따른 정의,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에따른정의, 주요직업의중단과관련된정의, 연금수

급에따른정의로크게구분할수있다(권문일, 1996).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패널조사 자료에서 조작적으로

규정한 은퇴 정의에 따라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 활

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이상찾지않고있으며, 찾을의사가전혀없는경우로규

정하였다.

2. 은퇴 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주로 정서적 차원인 심리적 건강상

태를측정해주는지표로서자신의전반적삶에대한긍정적

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에서 초기 연구가 시작되었다(Pavot

& Diener, 1993). 이후생활만족도는현재의생활전반에관

한만족뿐만아니라자신의인생을스스로판단함에있어가

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인정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를나타내주는감정상태로지금까지살아온생활에대

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김태현, 1998)하는 방향으로 개

념이확대되었다. 그러므로은퇴라는전이사건을경험한은

퇴자의 삶을 은퇴 전, 후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데에는 현재

자신의삶전반에대한주관적느낌이라는정서적차원외에

삶전반에대한판단이라는인지적측면을강조한생활만족

도개념(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Pavot &

Diener, 1993)이유용하다. 본연구에서는은퇴후생활만족

도를은퇴한현재의생활전반에관한만족뿐만아니라자신

의인생을스스로판단함에있어가치있고성공적이라고인

정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를 나타내주는 감정

상태로지금까지살아온생활에대한종합적인만족도로정

의하고자한다.

3.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1)

1) 개인특성변수

(1) 은퇴전생활만족도

은퇴를하나의삶의과정으로인식한다면은퇴전부터생

활에 만족한 사람이 은퇴 후에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남

성은퇴자의경우성공적인은퇴생활은은퇴이전에가지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 등에 의해서 결정(Maddox,

1970)되며, 이러한연구결과가실제은퇴자에게도적용된연

구결과(성미애, 1999; 성미애, 옥선화, 2004)를보면, 은퇴전

생활만족도가높은사람이은퇴후에도생활에만족할가능

성이높을것이다.

(2) 연령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 보면 연령은 단순히 그 사람이 살

아온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궤적 속

에 있는 개인 경험과 사회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성미애,

1999), 은퇴를 보는 관점도 결정할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연령층화된한국사회에서은퇴자의연령은상황을지각할

때객관적인지표가되기때문에(성미애, 1999), 은퇴 후생

활만족도에영향을미칠수있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개인에게 상이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할뿐만 아니라 보다 융통성 있는 가치를 갖게 하기 때문

에(성미애, 1999), 은퇴를상실이나위기로보기보다는새로

운일을시작할수있는기회로생각하게하여은퇴후생활

만족도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반면, 교

육수준이 높으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은퇴 전 직업지위도

높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 은퇴로인한직업지위에서오는

1) 은퇴후생활만족도를젠더별로살펴본연구가거의없기때문에불가피하게은퇴에영향을미치는선행연구를중심으로변수고찰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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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나특권을상실하는것으로인식하여은퇴후생활만

족도가낮을수있을것이다(성미애, 1999).

(4) 심리적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강상태만큼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갖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배경변수가 되며, 실제 자신의 삶을

통제할수있다고생각할수록생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

타났다(신화용, 조병은, 2001).

(5) 신체적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은퇴 이후 시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히 쇠퇴되는 노년기와도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합병증을

경험할확률이높다. 노년기삶의질향상에관한연구(김태

현외, 1999)에서도남녀노인모두관절염, 고혈압, 만성위

장병, 심장병, 백내장, 빈혈, 당뇨병등의질병중한가지이

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질병을 많이 앓

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됨을 보고하고 있다(지연

경, 조병은, 1991).

2) 가족특성변수

(1) 세대구성

세대구성은단순히삶의공간을보여주는것이아니라부

부 중심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기때문에여러세대가함께생활하는것보다단일세대만

생활하는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핵가족화가보편화됨에따라부모세대가은퇴후자녀

세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라

는연구결과(홍성희, 곽인숙, 2007)를 보면, 독립된단일세

대를구성하는것이은퇴후생활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칠것이다. 반면, 현은퇴자세대는다른세대에비해비교

적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세대인 만큼, 이

러한 문화적 가치가 의식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백지

은, 2008). 따라서세대간독립성을강조하는사회분위기속

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생활하는 다세대

구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

리나라의노인부양을살펴본연구(김태현, 1981)에서도한국

상황에서는핵가족보다확대가족인경우노인의생활만족도

가높다고밝혔다.

(2) 가계월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실제적인 생활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중요

한수단이되기때문에생활만족도와직접적으로연결될것

이다. 선행연구들(강인, 2007; 김태현외, 1999; 신효식, 이선

정, 2007; 지연경, 조병은, 1991 등)에서도수입은은퇴후생

활이나 노년기 생활에 대한 만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3) 혼인상태

배우자는 은퇴자에게 있어 한평생을 함께하며 동일한 역

사를경험한동료이자부부가중심이되는현가족관계에서

는 중요한 지지자이다. 특히 은퇴 후 생활에서는 적극적인

부모역할이감소되기때문에부부관계가중요한가족관계가

된다(신화용, 1996). 따라서 선행연구들(김명자, 1982; 장상

희, 1983)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의 사회 심리적 적응

도나행복감또는생활만족도가높다고보고하고있다.

(4) 배우자근로유무

은퇴자에게 있어 배우자의 근로유무는 경제적인 측면에

서볼때, 은퇴후소득상실을보전해주는중요한자원이되

기때문에은퇴후생활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

다. 그러나한편, 배우자가은퇴를하지않고직업역할을계

속할경우자신의은퇴후직업상실을더크게인식할수있

다. 또한은퇴후에는주로배우자와함께해야하는여가활

동을 할 기회가 많은데, 배우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서는이런활동들을하기힘들기때문에은퇴후생활만족도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이다.

(5) 자녀취업/결혼유무

자녀가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한국상황에서는심리적으로자녀에대한부모의도리를다

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되며, 경제적으로도 취업하지 않은

자녀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결혼비용을 지출해야 하

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권문일, 1996; 성미애, 1999; 성미애, 옥선

화, 2004)에서도자녀가취업을하거나결혼을해야부모의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는 등 한국 사회만의 문화적 가치가

있기때문에자녀의취업및결혼유무에따라은퇴후결혼

만족도는변화될것이다.

(6) 사적소득이전유무(동거자녀로부터)

은퇴노인가계와취업노인가계의소득원천을비교한연

구결과(김연정, 1998)에따르면, 은퇴노인가계의경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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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와자산소득, 이전소득등의비근로소득이증가하

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족원의부의이전인친지보조금

은총소득원의10%라는비중을보여상당히큰기여를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기여와는별개로동

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소득이전 유무는 독립성의 가치가 중

시되는현세대에게는의존과연결되기때문에은퇴후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삶

의질향상에관한연구(김태현외, 1999)에서도생활비를자

신이부담하는자립적인노인이의사결정과정에도적극적으

로참여하며, 의사결정권도가진다고보고하고있다.

(7) 사적소득이전유무(비동거자녀로부터)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소득이전 유무는 동거 자녀와

는달리자녀로부터대우를받는다고생각하게할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삶의 궤적에서 볼 때 전통적 가족주의를 내면

화하고성장한현은퇴자세대는비동거자녀로부터용돈등

의명목으로금전적인지원을받는것은본인의독립성의가

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고생각할수도있으며, 이는곧은퇴후생활만족도에긍정

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3) 은퇴전직업특성

(1) 은퇴자발성여부

자발적인은퇴이거나어느정도예상한은퇴인경우와그

렇지않은경우은퇴를수용하는자세가달라지며그에따라

은퇴 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발적인 은퇴이거

나 어느 정도 예상한 은퇴인 경우에는 은퇴를 새로운 것을

추구할수있는도전상황으로지각(김애순, 윤진, 1995; 성

미애, 옥선화, 2004)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

다. 반면, 강제로은퇴한경우에는역할상실감, 경제적어려

움,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수가 많다(장

인협, 최성재, 2003, p. 171 ; 성미애, 옥선화, 2004).

(2) 사회보장급여수급여부

우리나라노인의가장큰문제가경제적인문제이듯이(장

인협, 최성재, 2003, pp. 141-145), 은퇴는소득의상실이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성미애, 1999) 이러한 소득

을대체할수있는사회보장급여수급여부는은퇴후생활만

족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특히사회보장급여는은퇴후

고정적인 직업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받는

또하나의수입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생활만

족도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3) 은퇴전직종

직종은 단순히 경험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규정

하는요인이된다(성미애, 1999). 일반적으로전문직은직업

위신도가 높으며, 직업에서의 정체감이나 내적인 만족감을

중시하여 왔기 때문에 은퇴를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식

할수도있을것이다(Simpson, Back, & Mckinney, 1966: 신

화용, 조병은, 2001에서 재인용). 반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어느정도성공적인직장생활을보냈다고도볼수있기

때문에 은퇴를 성취지향적인 직업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사무직, 기술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어업이나단순노

무직에서 은퇴한 경우에는 은퇴 이전까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업무를담당하여왔기때문에은퇴가직업일에서

벗어나게하는생활의전이가될수도있을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년

부터 격년으로 실시한 국민노후패널조사 1차(2005년)에 참

여한만50세이상의가구주나가구주의배우자중, 1차조사

시에는 근로활동에 종사하였으나, 2차 조사 시에는 완전히

은퇴를 한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전이를경험한지만2년이내에있는 (즉, 1차와2차조사시

기사이) 만 50세이상의남녀를조사대상자로하였다. 이러

한기준에부합되는대상자는총304명이었으나, 은퇴후생

활만족도질문에응답하지않은사례(남성 1명)가있어이경

우를제외하고최종 303명을(남성 158명, 여성 145명) 분석

하였다.

2. 척도 구성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일문항으로 총체적인

생활만족수준을살펴보는방법과생활전반을구성하는하

위영역을통해종합적으로살펴보는방법이있다. 본연구에

서는 은퇴 이전 및 은퇴 이후 생활세계의 각 하위영역별 만

족 수준을 파악하면서 종합적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기 위

해서, 패널 자료에 제시된 집(주거상태나 주거환경), 이웃관

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생활

(일), 건강등총8가지하위영역에대해“귀하는현재주어진

삶의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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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생활만족도를구성하였다. 그리고은퇴후시점에서는모

든응답자가은퇴하였기때문에직업(일) 영역에관한만족도

를제외한7문항을이용하였다. 응답은5점리커트척도로측

정하여, ‘매우불만족’인경우1점, ‘매우만족’인경우5점으

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은퇴 전 생활만족도는 8가지 하위

영역의 산술 평균값으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7가지 하위

영역의산술평균값으로측정하였다. 8가지 하위영역으로구

성된 은퇴 전 생활만족도의 내적합치도는 .78(Cronbach’s

alpha), 은퇴후생활만족도의내적합치도는.77(Cronbach’

s alpha)로신뢰할만한수준이었다.

(2) 심리적건강척도

심리적 건강 척도는 패널 자료에 제시된“귀하의 심리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

을이용하였다. 응답은5점리커트척도로, ‘매우좋지않다’

인경우 1점, ‘매우좋다’인경우5점으로, 심리적건강척도

는 1점부터 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상태가좋음을의미한다.

(3) 신체적건강척도

신체적 건강 척도는 패널 자료에 제시된“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

을이용하였다. 응답은5점리커트척도로, ‘매우좋지않다’

인경우 1점, ‘매우좋다’인경우5점으로, 신체적건강척도

는 1점부터 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좋음을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연구는패널자료의장점을살려, 은퇴전·후생활만

족도의변화를젠더별로살펴보며, 은퇴후생활만족도에은

퇴 전 생활만족도 및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특성 변수가

어떤영향을미치며, 젠더에따른상호작용효과가있는지를

검증하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일차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특

성을파악하기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등의기

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은퇴 전과 후 생활만족도에서보이는

젠더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8 가지의 영역과

(집, 이웃관계, 경제적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생활, 건강) 평균생활만족도수준에대한t-test를실시

하여분석하였다.

다음으로은퇴전이경험후생활만족도의변화에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2차에걸친종단적패널자료의장점을살려본연구는은

퇴전이를경험하기이전의생활만족도를 (T1 생활만족도) 통

제변수로서회귀식에투입하였다 (모델1). 이는종속변수의

기본 수준을 상정함으로써, 실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회과

학연구대상및연구문제에대하여사전/사후검사(pretest-

posttest)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ohnson, 2005). 예를들어, 개인적특성 (기질, 유년기사회

화,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높

은만족감을보이는사람은은퇴전이경험과무관하게그렇

지않은사람에비해더높은생활만족도를보일수있다. 그

러므로 종속변수 (즉, 생활만족도)의 절대값이 아니라, 생활

만족도의 이전 수준을 통제함으로써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T2)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고찰을 통

해 제시되었던 연령, 교육수준,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와

같은개인변수와세대구성, 가계총소득, 혼인상태, 사적소득

이전 유무와 같은 가족변수는 은퇴 후 시점(T2)으로 측정하

여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직업 관련 변수 중 은퇴자발성 여

부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가족변수 중 은퇴 시 배우자

근로유무, 은퇴시자녀취업및결혼유무는2차조사에서비

취업자 (은퇴자)에게주어진회고적질문을이용하여회귀식

(모델1)에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젠더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젠더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변수항을투입하여 OLS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은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각각의독립변수와성별변수간의상호작용항을만들

어총15개의상호작용항을차례로회귀식(모델 1)에추가하

여분석하였다. 둘째, 첫 단계에서유의한결과를보인상호

작용항을회귀식 (모델1)에모두포함시켜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다중비교로인한오류 (alpha slippage)를피하기위

하여Bonferroni correction을실시하여유의도수준을높여

최종모델을확정하였다(모델2).

이연구의모든통계검증은 STATA 10.0 프로그램을사

용하였다.

Ⅳ. 연구결과및해석

1.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조사대상자의 전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개인특성을살펴보면, 남성

의경우과반수인 58.23%가 60대였으며, 평균연령은 66세

였다. 고졸자가전체중34.18%로가장많았으며, 절대다수

인83.5%가고졸이하의학력을가지고있었다. 그리고반수

(48.10%) 가량이신체적건강상태가좋지않거나매우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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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심리적 건강상태는 34.1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심리적건강상태가좋거나매우좋다고응답한경우

(36.07%)가심리적건강상태가좋지않거나매우좋지않다

고응답한경우(29.75%)보다많았다. 한편, 여성의경우도반

수에가까운 44.83%가 60대였으며, 평균연령은 65세였다.

남성과는달리초졸자가과반수인53.10%를차지하였다. 그

리고다수인68.38%가신체적건강상태가좋지않거나매우

좋지않다고응답하였고, 좋거나매우좋다고응답한경우는

12.51%에 불과하였다. 또한, 35.86%가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않거나보통이라고응답하였다. 남성과달리여성은퇴

자의경우는반수에가까운42.07%가심리적건강상태가좋

지않거나매우좋지않다고응답하였다.

다음,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

의과반수인 56.33%가단일세대로구성된가족에서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은퇴 시점에는 배우자도 근로를 하지

않고은퇴한경우가과반수인61.39%를차지하고있었다. 또

한 본인의 은퇴 시점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과반수인56.33%를차지하였으며, 가계의월소득은

반수에 가까운 42.41%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가계월소득은234만원이었다. 남성은퇴자의경우절

대다수인82.91%가동거자녀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지않

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비동거 자녀로부터는 과반수인

64.56%가금전적지원을받고있었다. 한편, 여성은퇴자의

경우도과반수인 59.31%가 단일세대로구성된가족에서생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남 (N = 158) 여 (N = 145)

빈도 % 빈도 %

개인특성

연령

50대 25 15.82 38 26.21

60대 92 58.23 65 44.83

70대 38 24.05 39 26.90

80대이상 3 1.90 3 2.07

교육수준

무학 7 4.43 34 23.45

초졸 47 29.75 77 53.10

중졸 24 15.19 17 11.72

고졸 54 34.18 13 8.97

대졸 21 13.29 4 2.76

대학원이상 5 3.16 0 0.00

질환/장애
유무

있다 95 60.13 110 75.86

없다 63 39.87 35 24.14

심리적
건강상태

매우좋지않다 9 5.70 9 6.21

좋지않다 39 24.05 52 35.86

보통 54 34.18 52 35.86

좋다 46 29.11 30 20.69

매우좋다 11 6.96 2 1.38

신체적
건강상태

매우좋지않다 30 18.99 33 22.76

좋지않다 46 29.11 66 45.52

보통 30 18.99 28 19.31

좋다 44 27.85 16 11.03

매우좋다 8 5.06 2 1.38

가족특성

세대구성
단일세대 89 56.33 86 59.31

다세대 69 43.67 59 40.69

은퇴시
배우자
근로여부

예 50 31.65 55 37.93

아니오 97 61.39 30 20.69

해당없음 11 6.96 60 41.38

은퇴시
자녀취업/
결혼여부

예 65 41.14 74 51.03

아니오 89 56.33 65 44.83

해당없음 4 2.53 8 4.14

가계월소득

100만미만 67 42.41 83 57.24

100만-200만 28 17.72 35 24.14

200만-300만 24 15.19 12 8.28

300만-400만 14 8.86 9 6.21

400만-500만 5 3.16 1 0.69

500만-1000만 15 9.49 5 3.45

1000만이상 5 3.16 0 0.00

남 (N = 158) 여 (N = 145)

빈도 % 빈도 %

사전이전소득
(동거자녀로)

있다 27 17.09 23 15.86

없다 131 82.91 122 84.14

사적이전소득
(비동거자녀)

있다 102 64.56 105 72.41

없다 56 35.44 40 27.59

은퇴전직업특성

은퇴자발성
여부

스스로원함 42 26.58 46 31.72

비자발적으로 116 73.42 99 68.28

사회보장급여
수급여부

있다 116 73.42 84 57.93

없다 42 26.58 61 42.07

은퇴전직종

전문직 22 13.92 0 0.00

기술직 35 22.15 9 6.21

사무직 15 9.49 4 2.76

서비스/판매직 12 7.59 44 30.34

단순노무직 49 31.01 40 27.59

농업/어업 21 13.29 48 33.10

기타/무응답 4 2.53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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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하고있었으나본인의은퇴시점에배우자가근로하지

않는 경우는 남성 은퇴자와 달리 20.69%에 불과하였다. 그

리고남성은퇴자와달리본인의은퇴시점에자녀가취업이

나 결혼을 한 경우가 과반수인 51.03%를 차지하였다. 가계

월소득은과반수인57.24%가 100만원미만이라고응답하였

고, 평균가계월소득은남성은퇴자보다현저히낮은124만

7천원이었다. 남성 은퇴자와 유사하게 절대 다수인 84.14%

는 동거자녀로부터는금전적지원을받지않는다고응답하

였고, 72.41%는비동거자녀로부터는어떤형태로든금전적

지원을받고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은퇴자

의 경우 과반수인 73.42%가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73.42%가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

으로나타났다. 은퇴전에근무한직종을살펴보면, 전문직과

기술직에서은퇴한경우가각각13.92%, 22.15%를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순노무직에서은퇴한경우도31.01%를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은퇴자의경우도과반수인 68.28%가어

쩔수없이은퇴한경우였으며, 과반수인57.93%가사회보장

급여를수급하고있었다. 그리고남성은퇴자와는달리여성

은퇴자의 경우 전문직에서 은퇴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으

며, 주로농업또는어업이나서비스직또는판매직에서은퇴

한경우가각각33.10%, 30.34%를차지하였다.

이처럼남성은퇴자와여성은퇴자의개인, 가족, 은퇴전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젠더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건강, 교육수준, 은퇴전직업특성에서젠더간차이가

잘드러났는데, 이러한결과는은퇴의계층화를일으키는주

요원인이젠더라는지적(김지경, 2005; 권승, 황규선, 2004)

이 본연구대상자에게도그대로적용됨을알수있다. 이처

럼남성의삶이출생에서부터죽음에이르기까지사회적성

취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데 비해 여성의 삶은 가족 내로 축

소되어, 생애주기를 걸친 여성의 노동 참가 형태는 파편화,

불연속적, 간헐적, 시간제 취업 등의 용어로 특징 지워진다

(김영옥, 양인숙, 김한준, 2002)는 진술이본연구대상자에

게그대로적용됨을알수있다.

2. 남녀 은퇴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및 젠더 차이

<표 2>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 은퇴전시점에서남성과

여성은 모두 평균 이상의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나 젠더 차이

가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에 만족

하는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t = 3.86, p < .001). 그러

나이러한생활만족도에대한젠더차이는은퇴후시점이되

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별로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를 젠더별로 살펴보

면, 집에 대한 만족으로 대별되는 주거 상태나 주거 환경에

대해서은퇴전·후모두보통이상의만족을보이고는있지

만, 은퇴 전에는남성이여성보다 높은만족도를 보였으나(t

= 2.55, p < .01), 은퇴후에는이러한젠더차이가사라진다.

한편,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은퇴 전의 경우에는 남

녀모두보통수준이상으로만족하고있었으며젠더차이는

없었다. 그러나은퇴후시점에서는여성은퇴자의이웃관계

만족도가남성은퇴자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것

으로나타났다(t = -2.59, p < .01).

경제적상태에대한만족도와건강에대한만족도는은퇴

이전이나은퇴이후모두보통수준이하의만족도를보였으

며, 젠더에따라차이가있어여성에비해남성이은퇴전이

나 은퇴 후에도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 수준(은퇴 전 t =

2.14, p < .05 / 은퇴후t= 2.03, p < .05) 및건강에대한만

족수준(은퇴전 t = 5.06, p < .001 / 은퇴후 t = 3.84, p <

.001)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9호, 2010

<표 2> 남녀 은퇴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및 젠더 차이

생활만족도영역
남자 (N = 158) 여자 (N = 145)

Mean SD Mean SD t 값

은퇴전 (T1)

집(주거상태/주거환경) 3.35 .89 3.08 .92 2.55**

이웃관계 3.73 .61. 3.81 .67 -1.07

경제적상태 2.63 .95 2.41 .89 2.14*

친구관계 3.71 .71 3.62 .69 1.10

가족관계 3.80 .62 3.76 .66 .54

부부생활 3.77 .68 3.60 .76 1.70†

직업(일) 3.17 .90 2.73 .87 3.52***

건강 2.96 1.00 2.38 .97 5.06***

생활만족도(평균) 3.39 .52 3.16 .51 3.86***

은퇴후 (T2)

집(주거상태/주거환경) 3.44 81 3.40 86 .38

이웃관계 3.54 .72 3.74 .62 -2.59**

경제적상태 2.67 87 2.47 .86 2.03*

친구관계 3.54 .75. 3.63 .69 -1.09

가족관계 3.73 .71 3.71 .62 .22

부부생활 3.60 .75 3.63 .64 -.33

건강 2.70 1.12 2.24 .91 3.84***

생활만족도(평균) 3.31 .57 3.22 .46 1.42

주주. 가족관계는 단독가구인 경우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은퇴 전
에는남성158명, 여성 144명이응답하였고, 은퇴후에는남성
157명, 여성 141명이가족관계에대한만족도에응답하였음.

주주. 부부생활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은퇴
전에는 남성 148명, 여성 86명, 은퇴 후에는 남성 145명, 여
성 79명이부부생활에관한만족도에응답하였음.

* p < .05 ,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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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및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

<표 3>에제시되어있듯이, 은퇴후생활만족도변화에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은퇴 전 생활만족도와 개

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변수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를53% 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항을 미치는 변수를

구체적으로살펴보면(모델 1), 심리적건강상태(b = .18, p <

.001)와신체적건강상태가좋다고자각할수록 (b = .13, p <

.001), 은퇴전에비하여은퇴후생활만족도감소가적은것

으로나타났다. 연령이높을수록, 은퇴후생활만족도감소의

폭은큰것으로나타났으나유의도 .10 수준에서만통계적으

로유의하였다(b = -.01, p < .10). 또한, 은퇴전생활만족도

와가족및은퇴전직업특성변수들을통제하였을경우, 성

별과 교육수준은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b= -.08, ns; b = .09, ns).

가족특성변수중에서은퇴당시가족특성이은퇴후생

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

생활만족도와 개인특성, 은퇴 전 직업특성을 통제한 이후에

도, 은퇴 당시에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 감소가 적은 것

으로나타났으며(b = .11, p < .05), 은퇴당시에자녀가취업

또는 결혼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감소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b = .11, p < .05).

또한은퇴후, 비동거자녀로부터경제적인도움을받을수록

그렇지않는경우에비해은퇴후생활만족도의감소가줄어

드는것으로나타났다(b = .16, p < .01). 그러나동거자녀로

부터받는경제적도움은은퇴후생활만족도변화에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

ns). 또한단일세대가족에비해다세대를이루고사는경우

는은퇴후생활만족도변화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

며(b = -.00, ns), 가계의총소득수준도은퇴후생활만족도

변화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은것으로나

타났다(b = .04, ns). 마찬가지로, 은퇴전생활만족도와개

인, 가족특성변수들을통제하였을경우, 은퇴의자발성여

부(b = .07, ns), 은퇴 후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b = .02,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9

<표 3>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

Model1 Model2

B SE B β B SE B β

은퇴전생활만족도 .22 (.05) .23*** .22* (.05) .23***

연령 -.01 (.01) -.01$ -.01 (.01) -.13*

성별 -.08 (06) -.08 -.18 (.07) -.18**

교육수준 .09 (.03) .02 .02 (.03) .04

심리적건강상태 .18 (.03) .35*** .19 (.03) .36***

신체적건강상태 .13 (.02) .27*** .12 (.02) .26***

세대구성 (일인/부부세대 = 0) -.00 (.06) -.00 -.14 (.08) -.13

가계총소득(log) .04 (.03) .08 .03 (.03) .05

혼인상태 (사별/이혼 = 0) .04 (.06) .03 .02 (.07) .01

배우자근로유무 .11 (.05) .11* .12 (.05) .11*

자녀취업/결혼유무 .11 (.05) .04* .14 (.06) .14**

사적소득이전유무 (동거자녀로부터) .06 (.07) .04 .01 (.08) .00

사적소득이전유무 (비동거자녀로부터) .16 (.06) .14** .17 (.06) .15*

은퇴자발성여부 .07 (.05) .06 .07 (.05) .06

사회보장급여수급 .02 (.06) .01 .00 (.07) .00

마지막일자리 (전문직아님 = 0) -.06 (.08) -.04 -.04 (.08) -.02

세대구성×성별 .34 (.10) .26***

상수 1.72*** 2.16***

N 274 253

R2 .53 .55

* p < .05 ,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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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마지막일자리의전문직여부(b = -.06, ns) 등의은퇴

전 직업 특성 변수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에 제시되어있는것처럼, 은퇴 후생활

만족도변화에영향을미치는변수의젠더별상호작용효과

를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모델 2). 은퇴후생

활만족도변화에영향을미치는변수중, 심리적건강상태와

세대구성이젠더에따라다르게은퇴후생활만족도에유의

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다중비교의오류를피

하기위해Bonferroni correction을한결과, 최종적으로세

대구성만이 젠더와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비해남성의경우, 일인가구나부부만이사는단일세

대가구구성에비해자녀나노부모, 손자녀등다른세대와

함께 사는 경우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감소의 폭이 적은

것으로나타났다(b = .34, p < .001). <그림 1>에제시되어있

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은퇴자들의 세대구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동일하게 감소한데 반하여

(ŶT2 (여성)- -YT1 (여성)= -.18), 남성은은퇴후홀로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가( ŶT2 (1세대 남성) -  -YT1 (1세대 남

성)= -.56), 자녀나노부모, 손자녀등의다른세대와함께사

는경우보다(ŶT2 (2세대남성) - -YT1 (2세대남성)= -.22) 은

퇴후생활만족도의감소를더크게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Ⅴ. 결론및논의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서 은퇴의 의미를 은퇴 이전과

이후로연결해서살펴보기위해서국민노후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은퇴자의생애과정을은퇴전과은퇴후를구분하여

젠더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은퇴 전의 생활만족도 및 개인,

가족, 은퇴전직업특성관련변수들이은퇴후생활만족도

를어떻게변화시키며, 젠더별상호작용효과가어떻게나타

나는지를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해국민노

후패널조사 1차(2005년)와 2차(2007년) 조사에모두참여한

만50세이상의가구주나가구주의배우자중, 1차조사시에

는 근로활동에 종사하였으나, 2차 조사 시에는 완전히 은퇴

를한 303명(남성 158명, 여성 145명)을 대상으로기술통계

와t-test, 일련의OLS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이러한연구절차를통해도출한결론은다음과같다.

첫째, 은퇴전시점과은퇴후시점모두남성과여성은보

통이상의생활만족도를보인다. 그러나젠더에따라차이가

있어 은퇴 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은퇴후에는이러한젠더차이가없어진다. 하위영역별로살

펴보면, 집에대한만족으로대별되는주거상태나주거환경

에대해서은퇴전에는젠더차이가있어남성이여성보다높

은만족도를보인다. 그러나은퇴후에는이러한젠더차이가

사라진다. 그리고은퇴후시점에서는여성이남성보다이웃

관계에대해서더만족한다. 반면, 경제적상태나건강에대

해서는일관되게남성이여성보다만족하는수준이높다.

남녀모두은퇴후에도보통이상의생활만족도를보인다

는결과는, 특히남성은퇴자의경우은퇴를급격한지위변

화와 역할 변화를 가져오는 위기로 인식(이가옥, 이지영,

2005)하거나, 은퇴를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로 보며

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으며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지

각한다는 연구결과(지연경, 조병은, 1991)와 배치된다. 이는

은퇴가어느정도보편화되고있는현대사회에서은퇴를새

로운 삶을 위한 기회 혹은 일반적인 삶의 단계로 인식하고

있기에 은퇴 이후에도 보통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 하위영역별 생활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에서나타난젠더차이는주목할만하다. 은퇴전이를경험함

으로써 수반되는 직장으로부터 집으로의 주된 생활공간의

이동이 갖는 의미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남

성의 경우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전이임에 반해, 여성의

경우생활만족도를높이는전이여서은퇴전에보였던생활

만족도에서의젠더차이가 상쇄된다. 그리고 남녀 은퇴자 모

두은퇴후주거상태나주거환경에만족하지만, 여성은퇴

자가 만족하는 수준이 더 높아 은퇴 전에 보였던 집에 대한

만족도에서의젠더 차이가 상쇄되며, 은퇴 후에 상호작용할

기회가높은네트워크인이웃관계는여성에비해남성의경

우 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은퇴 전보다 떨어지면서 은퇴

후에는 젠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은퇴의 계층화를 일으

키는 주요 원인이 젠더라는 지적(권승, 황규선, 2004; 김지

경, 2005)처럼, 은퇴전이나은퇴후나일관되게경제적상태

10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9호, 2010

주주.. Y축: T1-T2 간의생활만족도차이
주주.. X축: 세대구성

<그림 1> 세대구성과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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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특히

경제적 상태나 건강 수준은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

장 기본적인 요건인 만큼, 남성 은퇴자에 비해 여성 은퇴자

의생활이힘들것임을예측할수있다. 다만여성의경우비

교적교직, 공무원직에서퇴직한여성퇴직자의경우에도전

통적인 가정생활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

(성미애, 옥선화, 2004)처럼, 직업인이라는인식만큼주부라

는인식도크며, 이러한인식이은퇴를좀더자연스러운전

이, 긍정적인전이로수용하게한다. 또한은퇴전직종에서

보이는 젠더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은퇴자의 경우 대

부분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농업/어업 등에서 은퇴하

였는데, 남성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리가 된

다. 따라서은퇴상황을이러한상황에서벗어날수있는전

이로인식하는측면도크다. 이처럼은퇴전이는위기사건이

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은퇴자의 생활만족도를 급격하

게하락시키는생활사건은아니지만, 젠더차이가있어여성

보다남성의생활만족도를떨어뜨리는전이사건이된다.

둘째, 은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은퇴

후생활에만족한다. 은퇴당시의가족특성이중요하여, 은

퇴당시배우자가계속임금노동에종사하고있을경우, 그

리고자녀가취업이나결혼을한경우은퇴후에생활만족도

의감소를덜경험한다. 또한은퇴후비동거자녀로부터경

제적인지원을받는경우은퇴후생활만족도감소가적다.

이러한결과를통해서볼때, 선행연구들(강인, 2007; 김

태현외, 1999; 신화용, 조병은, 2001)의지적처럼심리적건

강은자신의삶을자신이통제할수있다고생각하는배경변

수가 되며, 이러한 안정감과 통제감이 은퇴 후 생활만족의

중요한요인임을알수있다. 또한신체적건강역시선행연

구(지연경, 조병은, 1991)의결과처럼, 독립성과통제감을유

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상실감 등을 상쇄할

수있는자원이됨을알수있다. 한편은퇴준비가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동반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것보

다배우자가임금노동에참여하여본인의은퇴후소득상실

을 보전해 주는 것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함을 알

수있다. 그리고선행연구들(권문일, 1996; 성미애, 1999; 성

미애, 옥선화, 2004)의결과처럼한국사회에서는심리적, 경

제적으로부모의도리를다한것이부모의중요한발달과업

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여부는 은퇴 후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

동거자녀로부터의사적소득이전유무는비교적가족주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성장한 현 은퇴자 세대에게는 자녀로부

터존중을받는다고생각할수있게하기때문에은퇴후생

활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셋째,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은퇴자들이 어떻게 세대를 구성해서 생활하는가는

젠더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 즉 남성 은퇴자는 여성 은

퇴자에비해, 한 세대만사는경우가아니라자녀나노부모,

손자녀 등 다른 세대와 함께 사는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

수준이 감소하는 폭이 적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은퇴자의

경우세대간독립성에가치를두기보다는가족주의가치관

을내면화하고있기때문에가족들의존중을받으며, 부모세

대를부양하거나자녀세대를거느리고노후를보낼수있는

것에큰가치를두며, 이러한가치를실현할수있는상황이

은퇴후생활변화에따른생활만족도가떨어질수있는것을

막아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 2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노부모 부양 또는 자녀 건사 및 손자녀 양

육역할을담당해야할개연성이높기때문에함께생활하면

서받는지지적인요소가부담감과상쇄되면서유의한차이

가없다고볼수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은퇴 전이는 위기사건이라는 통념과

는 달리 은퇴자의 생활만족도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생활

사건은 아니지만, 젠더 차이가 있어 여성보다 남성의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전이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 직장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

을여성보다많이받음을알수있으며, 이러한상황이은퇴

후생활만족도를변화시킴을알수있다. 또한 전통적가족

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어 부모세대를 부양하거나 자

녀세대를 거느리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생활

만족도감소가완화됨을알수있다. 이에비해여성의경우

은퇴를 부정적인 전이로 경험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낮음을

알수있다. 이러한차이는여성에게차별적인젠더별직종

분리및가정생활이데올로기등사회적요소가반영된결과

이다. 하지만, 은퇴후생활에가장기본적인요소인경제적

상태나건강수준에대한만족도가은퇴이전부터일관되게

남성보다낮은것을볼때, 은퇴후생활에서경험하게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성이 더 크게 받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준비 교육이나 은퇴자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준비할때에도젠더차이를고려하여실시

하여야할것이다. 즉 남녀모두은퇴를위기의생활사건으

로보지는않지만, 여성보다남성의경우은퇴로인해이전

의생활만족도수준이떨어질수있는만큼, 은퇴준비교육

에서는은퇴를인생의한관문으로인식하며, 은퇴 이후노

년기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

의경우은퇴전부터은퇴이후생활과관련한재무설계프

로그램및건강관리내용을강화하며, 이웃및친구등여러

가지 네트워크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기회를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한편, 남성의경우세대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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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하락되는 것을 막아준 만큼,

이들세대가가지고있는가치관을인정하면서그에덧붙여

은퇴후생활은부부관계를통해재구성됨을인식하게하는

것도필요하다. 그리고본연구에서도은퇴의계층화를일으

키는 주요 요인으로 젠더가 부각된 만큼, 사회구조적으로

교육수준, 직종 및 임금 수준에서의 불평등 등 젠더별 차이

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고용 정책

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젠더에 따른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차이 및 은퇴 후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차 자료

(secondary data) 이용의한계로인해개인, 가족및은퇴전

직업특성변수를구성함에있어서한계점이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은퇴전이및은퇴후생활만족도에초점을

둔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사용한국민노후패널조사는현재까지총두번

에걸쳐실시되었기때문에 (the two-wave panel data), 패

널분석방법의한계가있었다. 국민노후패널자료가보다장

기적으로축적되어3차이상의자료를제공할수있다면, 성

장곡선 모델이나(growth curve model), 위계적 선형모델

(hierarchial linear model),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s

model) 등의보다다양한종단적패널분석방법들을사용할

수있으므로(Frees, 2004), 은퇴전이이후, 남녀의생활만족

도의변화에대한이해를높이는연구가가능할것으로기대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에서 보이는 젠더

차이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를 밝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젠더차이가은퇴자들에게어떤의미를가지며, 실제생활만

족도에어떤메커니즘을통해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는작

업도필요할것이다. 따라서질적연구방법을이용하여은퇴

후생활만족도에서보이는젠더차이가갖는의미를살펴보

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남성 은퇴자

와여성은퇴자의은퇴후생활세계가다르게구성되는영역

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예비

은퇴자및은퇴자관련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구성할때

젠더별차이를반영한콘텐츠구축에구체적인정보를제공

할 것이다. 또한 은퇴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도기초자료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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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회귀식에 들어간 독립변수별 코딩 정보
가가족족특특성성 변변수수

- 세대구성: (0 = 단일세대 / 1 = 다세대(부부와자녀, 부모,

손자녀등과함께거주)

* 단일세대에는 1인가족과부부가족모두포함(남성의경

우 1인가족은 9명, 부부가족은 81명 / 여성의경우 1인

가족은45명, 부부가족은41명)

- 가계총월소득 (log 값)

- 은퇴시배우자의근로유무 (0 = 배우자근로안함/ 1 = 배

우자근무중)

*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아니오’라고 응답한

127명외에배우자가없어서‘해당없음’으로응답한71

명도0으로코딩(남-11, 여-60명)

- 은퇴시자녀의취업/결혼유무 (0 = 자녀취업/결혼무/ 1

= 자녀취업/결혼유)

* 자녀가 결혼/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54명 외에

자녀가 없어서‘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10명도 0으로

코딩(남-4명, 여-6명)

-동거자녀로부터의사적이전소득유무(0 = 없음/ 1 = 있음)

- 비동거자녀로부터의사적이전소득유무(0 = 없음/ 1 = 있음)

직직업업특특성성 변변수수

- 은퇴자발성여부 (0 = 비자발적/ 1 = 자발적)

- 사회보장급여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로연금 등)

(0 = 없다 / 1 = 있다)

- 마지막일자리직업: (0 = 전문직아님/ 1 =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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